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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가 융합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어 
진다. 이에 복합양식적 기호 사용능력이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술교육의 시각적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문자 중심의 지식 전달이 주를 이루는 교육 상황의 대안으로 융복합 
교육을 통해 확장된 리터러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리터러시 개념이 매체의 
발달로 확장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시각문화미술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다루어져 온 시각적 리터러시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그 특성을 복합양식성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술교육의 시각적 리터러시를 통시적 관점에서 재개념
화하고, 융복합 교육의 맥락에서 이를 복합양식성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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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ccelerates, not only a written language but also multimedia 
literacy becomes significant. The capacity to utilize multimodal symbol systems has become a central part 
of convergence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increasing attention to the notion of visual literacy, 
which used to be emphasized in visual culture art education. In response to this social demand,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extended concepts of visual literacy for convergence education as an alternative 
wa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concept of literacy has expanded from the traditional view of being 
literate as reading and writing in the era of digital media that has rapidly changed daily life. Then the con-
cept of visual literacy is reconstructed based on the historical review of visual culture art education in Korea 
as well as the current discourses of visual literacy in various field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lays the ground for teaching visual literacy from the broadened perspective of converg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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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사회는 디지털 시대라고 칭해질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방면

에서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와 도구들이 모든 인류의 삶의 내

용과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고, 융

합, 복합, 종합화 등에 탁월한 효력을 지니는 디지털 매체의 보편화로 인해 사회의 각 방면에

서 ‘컨버전스(convergence), 즉 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천현순, 2010). 

오늘날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융복합 현상은 자

연스럽게 융복합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 전반적, 총체적

으로 진행되는 융복합 현상을 학문적, 교육적으로 접목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함승환 

외, 2013). 즉 융복합 교육은 ‘융합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론에 대한 모색으로 교육 개혁적 성격을 갖는다. 

글로벌화 된 경제 및 디지털 정보화된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도 다양한 정보, 지식들과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상호 소통하고 작용할 수 있는 융복

합적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부터 사유 방식, 의사소통 방식, 지식 전달과 교류 체계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변

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지식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 

습득 능력, 지식 해석 능력 등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 지식의 상호 교류와 소통의 중심 

수단이 되는 기호 사용 능력을 우선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특히 융복합 교육의 맥락에서 다양

한 기호들을 상호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과거에는 문자, 이미지, 숫자 등 각각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던 기호 체계가 이제는 

융합적, 복합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지식이 생산되

고 공급⋅전달⋅분배되는 채널도 다원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리터러시’(literacy)라는 개념도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사전적,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의미로 응용⋅확산되고 있으며, 융복합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현상에 대

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

면, 10대의 95.2%, 20대의 99.3% 가량이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한다고 한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 거의 모든 청소년(10∼20대)들이 인터넷을 생활필수품으로 적극 활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 목적을 보면, 10대는 커뮤니케이션(94.4%), 자료 정보 검

색(91%)의 순이고, 20대는 자료 정보 검색, 커뮤니케이션(99.8%)의 순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

과는 청소년의 정보 수집 및 전달의 도구가 단순한 텍스트로부터 문자,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복합양식의 텍스트로 변화,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 문자 중심의 지식 전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자 언어와 



33융복합 교육을 위한 시각적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복합양식성을 중심으로 

시각 이미지에 대한 분절적, 위계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대에 요구되는 복합양

식적 기호사용 역량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술교육

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각적 리러터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복합양식성

에 기초한 개념적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기

호 해석능력으로 인식되어 온 리터러시 개념이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디지털매체의 발달과 함께 전통적인 문자 텍스트들이 다양한 복합양식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흐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미술교육에서 시각문화미술교육의 맥락

에서 전개된 시각적 리터러시의 개념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복합양식성의 관점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의 핵심 내용을 재조명하고 개념을 구조

화함으로써 복합양식성에 기초한 융복합교육에서 시각적 리터러시가 갖는 의미를 명료화하고

자 한다.

Ⅱ. 융복합 시대 리터러시의 의미

융합인재교육, STEAM 교육 등 학제 간 통합을 통한 창의적 사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다

양한 형태의 융복합 교육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

와 실천을 통해서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이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확산되었지만 다양

한 맥락과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융복합 교육의 정의에 대한 공동의 합의에는 아직 도

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

기 보다는 리터러시 담론이 가지는 융복합 교육적 의미를 논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매체의 융합을 통하여 촉진되는 융복합 교육의 배경을 살펴보

고, 그 안에서 융복합 교육의 핵심 역량으로서 기호사용 능력의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또한 매체의 융합 현상 안에서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변화하는 시

대 속에서 시각적 리터러시 재개념화의 필요성을 명료화하고자 한다.

1. 융복합 교육의 원리와 핵심 역량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기술 발달의 가속화, 폭발적인 지식 생산과 확산 과정 등은 

학문과 기술의 융복합 및 교육의 융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끊임없이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융복합 현상이 진

행되고, 그 결과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고급 정보들이 고도로 개방⋅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방대한 정보들을 수동적이고 단순하게 재생, 활용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적 사고를 토대로 능동적, 구조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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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적, 창의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융복합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

하여, 능동적인 지식 생산과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실천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제안되었다(김선아, 홍지영, 임가영, 2014). 즉 지식 전달 위주의 근대 교육 방식

을 벗어나 모든 학습자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

려는 것이다. 

차윤경, 안성호, 주미경, 함승환(2016)은 융복합 교육의 핵심 원리로 ABCD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자율성’ (Autonomy), ‘가교성’(Bidgeability), ‘맥락성’(Contextuality), ‘다양

성’(Diversity)의 원리로 구성된다. 이 원리를 종합하여 볼 때, 융복합 교육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정보들을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연계하며, 이를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 맞도록 다양하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주도적, 주체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융복합 교육에서 학습자는 

고정되고 한정된 지식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방대한 지식을 창의적으로 생산

하고 재해석, 재창조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능동적 주

체로 인식된다.

이처럼 학습자의 자율성, 능동성, 상호 연계성 등을 강조하는 융복합 교육은 ‘프로슈

머’(Prosumer)라는 용어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양축인 생산자와 소비

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소비자를 지칭하는 프로슈머는 앨빈 토플

러가 제3의 물결, 즉 지식 혁명과 세계 경제 변화를 전망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박길자, 

2011). 구체적으로는 소비 행위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벗어나, 제품 생산 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생산하는 소비자’를 뜻하며, 우리말로는 ‘생비자(生費者)’ 

혹은 ‘생산소비자’로 번역되기도 한다(백혜란, 이기춘, 2009).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디

지털미디어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거대한 지식으로 재편되어 하나의 집단 지성

으로의 힘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학습자는 이러한 지식의 재구성과 생산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융복합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를 프로슈

머 혹은 생비자, 생산소비자로 위치시킴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기록, 공유, 전달, 확장 

등의 매개가 되는 디지털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

량을 기를 수 있다.

융복합 교육은 학제적 융합과 분야적 융합이 중심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

식을 상호 소통, 융합, 복합하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때 각 학문분야에서 지식을 구축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체계와 고유 기호들을 정확히 해석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호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면서부터 언어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기호의 

해석은 문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미지, 영상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제 기호 사용 능력은 



35융복합 교육을 위한 시각적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복합양식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와 상징을 해석하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다중적인 기호 사용 

및 해석 능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OECD(2003)의 DeSeCo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에서는 ‘언

어, 상징, 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의 하위 역량을 포함하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

하는 능력’을 개인적,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역량은 구

어 및 문어 실력, 계산 및 수학 실력 등을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도 연관

성이 있다. 또한 사회 및 직장 생활을 무리 없이 해내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며, ‘의사소통 역량’이나 ‘문해력’ 같은 용어도 이 핵심 역량과 관련성을 가

진다.

이선경 외(2013)는 OECD 역량 개념에 기초하여 융복합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호 작용적인 도구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언어/상징/텍스트 활용’의 하

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융복합 교육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매개하고 전

달하는 언어, 상징, 텍스트 등의 활용 능력이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 특히 융복합 교육은 다양

한 교과의 내용을 단순하고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기적으로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창의적, 융복합적 사고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학문 분야의 상징체계를 용이하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학문 간의 지

식, 정보의 상호 연결 및 유기적 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융복합 교

육 과정에서 학습자는 서로 다른 기호들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발전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해

결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 ‘기호 사용 능력’을 스스로 익히고 개발해야 한다.

2.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 

사전적인 의미의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리터러시의 우리말 번역

인 ‘문해력(文解力)’, ‘문식성(文識性)’ 등의 단어들만 보더라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주로 해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쇄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문자는 왕이나 교황 등의 권력

자 및 특권 계층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중들은 구어 혹은 비언어적 제스처 등

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인쇄술과 인쇄물이 일반 대중

에게까지 확대 보급되면서 문자 언어가 보편화되고, 산업 혁명 이후 서서히 확립된 대중 교육 

제도 안에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순응적, 수동적 인간을 양성

하기 위한 도구로서 리터러시가 채택되면서 문자 언어는 본격적, 대대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

였다(김양은, 2001). 이후 학교 교육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교육 활동 안에서 문자 언어는 지

식을 체계화하고 전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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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는 특정 시대나 사회, 지역, 문화권 등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언어’에 

의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리터러시는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 본격

적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문자 언어를 특히 중시했던 이 시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문자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었지만, 이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인간의 커뮤

니케이션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김양은, 2005). 따라서 시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리터러시

는 언어를 읽고 쓰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디지털 시대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를 넘어선 확장된 양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리터러시 개념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한정될 수 없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리터러시에 대한 확장된 개념은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사용하는 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UNESCO는 ‘리터러시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인쇄물 및 글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리터러시는 스스로 목표

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며, 지역 사회와 사회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속

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고 하였다(UNESCO, 2004). DeSeCo Project에서는 1997

년 PISA에서 리터러시를 학습자가 다양한 과목 영역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하고 해석함에 있어 분석, 추론, 소통하는 능력으로 설명한 ‘혁신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OECD, 2005). 이와 같이 다수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글을 읽고 해석

하는 능력’이라는 초기의 리터러시 개념이 시대, 사회, 문화적 변화와 함께 보다 폭넓고 능동

적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추가되고 거듭 강조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경제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 등의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리터러시는 고정된 하나의 능력이 아닌, 생애 주기 

전반을 통해 계속 새롭게 습득하고 숙지해 나가야 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

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UNESCO(2006)는 리터러시의 개념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학술, 기술 등의 제반 분야에서 단순히 기본적인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를 넘

어서서, 사회적 인식과 비판적 성찰 능력을 개발하며, 개인적, 사회적 변화와 발전의 핵심 동

력이 되는 복합적인 도구로서 그 의미가 진화하고 승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미 리터러시 협회는 리터러시를 “개인이 직장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개인

의 목표를 성취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을 만큼의 능숙한 수준으로 읽고, 쓰고, 말

하고 계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Irwin, 1991, p.7). 

이는 리터러시의 개념이 단순히 ‘문자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뛰어넘어 사회에 대한 ‘적응 

및 대처 능력’으로 확대,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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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각적 리터러시 개념의 전개

국내의 미술교육 분야에 있어 리터러시의 논의는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으로 인해 촉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시각적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되어 온 리터러시는 시

각문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의 숨은 의도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

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Anderson과 Milbrandt(2004/2007)는 현대 사회를 살아

가는 학습자들에게 VCAE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시각 기호로 구축된 사

회를 독해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해석하며, 자신이 찾아낸 시각 기호들을 사용”(p. 61)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다음에서는 시각적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을 위해 그동안 미

술교육 안에서 전개되어 온 VCAE 안에서의 시각적 리터러시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VCAE가 국내에 소개된 2000년 이후 발표된 논문들을 연대별로 구분하여 그 안에서 시각적 

리터러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적 고찰을 위해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시각문화환경’이 내용 요소로 등장하면

서 VCAE에 관한 논의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2007 이전을 ‘개념의 형성’으로, 2007년~2013

년을 ‘방법의 모색’ 시기로, 그리고 2013년 이후를 ‘성찰과 확산’으로 구분하였다. 2013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 시기부터 시각문화교육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재개념

화하거나, VCAE의 맥락을 넘어서 시각적 리터러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기적 분류는 시각적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를 조망하기 위한 목

적에서 논의의 편의 상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구분한 것임을 밝혀둔다. 

1. 개념의 형성: 2007 이전

초기 시각적 리터러시의 논의는 주로 시각문화 중심의 환경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미적 표현과 감상과 차별화되는 이미지의 읽고 쓰기를 중심으로 한 개념화가 중심을 이루었

다. 그 예로 황연주(2001)는 시각적 리터러시를 “여러 가지 미디어들의 시각적인 생산물이나 

메시지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며, 해석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의미 있게 활용하고, 스

스로 제작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p. 

146)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선(2004)은 이미지가 문자를 대신하거나 문자와 

통합하면서 만들어지는 시각중심의 환경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미지의 활용능력’이라

고 하였다. 또한 ‘이미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되며, 

따라서 언어의 범주를 확장한 이미지와 리터러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을 강조

하였다. 

이 시기의 시각적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진공 상

태에서 아동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하는 기존의 미술교육으로부터 전환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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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이다. 박정애(2005)는 시각적 문해력이 미술교육의 목표가 된 배경을 미술 작품을 시

각적 텍스트로서, 미술을 일종의 언어로 간주한 본질주의적 입장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미술

작품에 포함된 지식을 토대로 미술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p. 

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을 읽고, 쓰고, 해석 가능한 텍스트로 전환시킴에 따라 

비평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시각적 문해력이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생활 속의 대중적인 시각문화에 대한 다양한 양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교육

으로서 시각적 리터러시가 강조되었다. 황연주(2004)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시각적 문화현상

들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의 교육에서 소홀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강현미와 김영순(2007)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지 리터러시 연구

가 주로 문화적 특성이나 상황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읽어내는 

방법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성을 고려한 

‘의미의 생산과 교환’으로 시각적 의사소통을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초 시각적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는 VCAE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의사소

통적 관점,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미지의 역할과 이의 활용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졌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아동 개인의 창의성에 집중한 미술교육으로부터 전환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자 사회적 활동으로서 미술교육이 확

장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방법의 모색: 2007년~2013년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생활체계로서의 시각문화환경에 대한 체험과 

시각적 문해력 즉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주제가 무엇이며, 그 이미지는 어떻게 소통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이와 같

이 VCAE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시각

적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 또한 확대되었는데 특히 이를 미술 수업에서 실행하기 위한 방안 마

련에 집중되었다. 2007년~2013년 시기에는 시각적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적용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박상돈과 이성도(2007)는 시각문

화가 곧 문화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비주얼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의 미술교육이 교실수업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 즉 시각이

미지 생산과 전달방식, 수용의 태도에 대해 고려해야 되므로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부합하는 

교육적 방법과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소연과 노용(2008) 또한 영상문화의 급속한 

팽창과 비교하여 미술교육에서 교육 전문인의 부족,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의 부재, 물질

적인 교육환경의 미비 등으로 시각문화의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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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VCAE의 방향과 시각적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구

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류상우(2009)는 미술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존

재론적 향상과 새로운 시각언어의 생성 능력 신장 및 생활과 미술의 통합 능력 함양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미적체험 영역의 대중문화 중심 활동, 표현 영역의 미디어 중심 활동, 감상 

영역의 생활 중심 활동으로 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범주화하여 시각문화미술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정선주(2009)는 시각적 기호체로 구성된 텍스트를 통해 다른 감각적 경험을 통합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적 기능에 주목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문해력 교수⋅학습모형을 고안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삶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학생들의 특성, 수준, 문화를 반영한 VCAE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노용, 2009; 박소라, 김정선, 2011; 이주연, 2010; 최옥희, 2010), 이 가운데에서 

시각적 리터러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끼치는 대중문화의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

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지영(2011)은 이미지가 

범람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시각적 문해력을 통해 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시각문화학습에서 탐구 공동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통해 사회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VCAE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이 시기의 시각적 리터러시는 

그 자체로 주목을 받기 보다는 시각문화교육을 위한 학습 내용 혹은 결과로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VCAE 학습 활동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 시각적 리터러시를 강조하거나, 

VCAE 수업의 기대 효과로서 막연하게 시각적 리터러시의 증진 등이 언급되었던 것이다. 이

는 문자 언어의 리터러시와 구별되는 시각적 리터러시의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초기의 담

론에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리터러시의 특성이나 요소를 명료화하고자 하는 노

력이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즉 바로 실행될 수 있는 VCAE의 교육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 속에서, 시각적 리터러시가 미술교육의 고유한, 독립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한 채 일

반적인 하나의 VCAE 관련 용어 정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3. 성찰과 확산: 2013년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다시 두 번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교육적 어젠

다가 등장하였고, 이와 함께 VCAE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 시기에 지난 VCAE 담론에 대한 성찰과 함께 시각적 문해력의 개념을 다각화하는 논의

가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인기(2014)는 VCAE가 “대중문화를 고급문화나 특권의 

편견 없이” 바라보도록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적인 시각문화의 조작적인 권력과 정체성 

쟁점”(p. 68)을 드러내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으나, 자본주의의 틀 안에 놓인 ‘시

각적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에 천착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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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이미지라는 고정된 기초 체계를 읽어내는 훈련 정도로 축소된 시

각적 문해력의 개념과 교수활동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벗어나 정보와 매체의 활용 측면에서 VCAE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

근의 연구들 속에서 기존의 시각적 리터러시 담론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김지원(2013)은 민주적, 다층적, 다채널적 의사소통 구조를 가진 디지털 시대

이자 비선형적, 비순차적인 하이퍼텍스트 현 시대에 과제에 매몰되지 않고 메타적으로 사고하

는 능력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조형언어를 읽어내는 표면적 접근의 일차원적 사고에서 벗어

난 새로운 읽기방식의 발견이 시각적 리터러시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경률(2013)

은 현대인이 복합적인 매체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의적인 능력을 

가지는데 있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서 시각적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한

편 이재경과 김미수(2013)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처리하여 시각화된 

정보로 나타내는 ‘데이터의 시각화’의 측면에서 테크놀로지 활용과 시각적 문해력을 필수적인 

역량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기호(2013)는 시각적 리터러시의 개념이 다양한 인간 관념을 상징화한 시각적 상징체계에 

대한 비판적, 논리적 접근으로서 다루어져 왔으나 그 기원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

루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타당성을 갖는 것은 

시각문화의 등장과 무관하게 시각적 리터러시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시각적인 식자층

(literate)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탐구는 시각문화미술교육의 범주를 벗어나 다중적 매체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지식을 구성하며 이해를 만들어가는 복합적인 사고 행위로서 시각적 리터러

시를 재개념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Ⅵ. 복합양식성에 기초한 시각적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시각문화미술교육을 위한 하나의 학습 요소로 다루어져왔던 시각적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의 창의적, 융복합적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필요성 안에서 그 의미

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되고 있는 복합 양식성에 대한 간학문적인 관심은 다

양한 분야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에 주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복합 양

식성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시각적 리터러시의 특성을 도출하여 구조화함으

로써 융복합 교육과 복합 양식성의 관점에서 시각적 리터러시 재개념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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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 양식성(Multimomality)의 개념

지난 100년 동안에 걸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는 새로운 문화 환경을 창출하

였으며, 이 새로운 문화는 언어와 기호 사용의 역할을 확장시키고 변형시켰다(김양은, 2001). 

디지털 시대의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의해,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텍스트의 범위가 문자를 넘어

서서 각종 영상, 이미지, 기호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만 한

정되었던 리터러시라는 개념의 경계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최근 논의가 확장

되고 있는 복합 양식성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복합 양식 리터러시

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복합 양식성의 특성

IT 정보 기술의 발달은 매체의 발달을 이끌었으며,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진 매체들로 인해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방법도 다변화, 다각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여탁(2015)은 ‘문식성

(Literacy)’의 확장을 매체(Media) 문식성, 즉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소통 방식의 확장에 따라 전통적인 문식성은 이제 인쇄물을 쓰고 읽는 능력으로부터 현대 사

회의 주도적인 소통 방식인 신매체(New Media)의 특징인 디지털, 복합 양식(Multimodal)을 해

독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리

터러시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문자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인 전통적인 

리터러시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쇄물이 아닌 다양한 복합 양식 매체로 대상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식 활동도 복합 양식을 생산(표현)하고 소비(소통)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리터러시는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수용하고 전달, 표현하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 점차 확장되어 왔

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소통 수단이 ‘문자’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매체들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식, 정보의 생산 활동들도 다양한 매체와 교과목을 융합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정혜승(2008b)은 확장된 리터러시의 개념을 토대로 미래의 문식자가 지녀야 

할 특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번호 특성

1 자신과 세계를 매개하는 코드인 기호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

2 다양한 기호의 성격과 특성,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

3 기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

4 기호가 작용하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사람

5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사람

<표 1> 확장된 문식성의 관점에서 본 문식자의 특성 (정혜승b,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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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문식자의 특성 중 2, 3, 4, 6, 8번은 다양한 기호 및 텍스트의 이해와 창의적인 

생산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디지털 매체를 비롯하여 많은 매체들이 쌍방향적 의

사소통을 지원하는 환경에서 문식성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생산하

고, 유통하는 실천적 능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복합양식 리터러시의 필요성

복합 양식성은 복합 양식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의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될 수 있다. 복합 양식 리터러시는 “서로 다른 양식(Modes)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들을 서로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곧 복합양식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는 능

력”을 뜻한다(정현선, 2014, p. 67). 여기에서 양식이란 도구와 기호를 활용하여 의미를 구현하

는 독특한 방식으로(옥현진, 2008), 연필과 같은 필기구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물리적 도구와 언어⋅시각⋅청각⋅몸짓⋅공간 등의 기호 체계가 결합하여 구성된다(정현선, 

2014). 따라서 복합양식성이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 내는 다양한 기호 체계의 결합과 작동 

방식이라 할 수 있다. 

IT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단일 양

식(Mono-mode)의 텍스트는 영상, 이미지, 사진 등 다양한 양식들이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기

능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로 확대되었고, 이로부터 이들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있다. 하나의 텍스트가 한 가지 기호로만 구성된 것을 뜻하

는 ‘단일 양식 텍스트(Monomodal Text)’와는 상반되게, 복합 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복합적으로 결합되

어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텍스트를 말한다(이지영, 2013). 

복합 양식 문식성과 관련하여 Suhor(1984)는 ‘기호 변환’(Transmediation)을 중요하게 다루

고 있는데, 기호 변환이란 어떤 내용을 하나의 기호 체계에서 다른 기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

으로서, 문자로 된 문학 작품을 읽고 소감이나 느낌을 그림을 그려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거나, 

그림을 보고 그 내용을 글로 써 보는 등의 활동이 이에 속한다(옥현진, 2008, 재인용, p. 242). 

기호 변환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드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낼 수 있는 활동이 교육현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문자 언어와 인쇄 매체 중심의 전통적인 리터러시로 부터 진화하

번호 특성

6 소통 목적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

7 텍스트 생산과 발표, 유통 등 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8 소통 자원(기호, 텍스트, 매체)과 과정을 윤리적, 창의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

9 자신의 텍스트 인식과 실천을 메타적으로 성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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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기호와 양식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텍스트, 즉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이해하고 

디자인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고 요긴해질 것이다(옥현진, 서수현, 2011). 여기서의 디자인이

란 New London Group이 처음 복합 양식 리터러시 교육을 주장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New 

London Group에서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공

적 다원주의의 쇠퇴, 위협받는 사적 공간의 세 가지 양상으로 진단하면서 사회의 미래를 디자

인하기 위해 복합 양식 리터러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Cazden et al., 1996)(<표 2>).

현실 세계의 변화 미래 사회의 디자인

직업 세계: 급속한 자본주의 / 후기산업사회 > 생산적인 다양성 (productive diversity)

공적 세계: 공공 다원주의의 쇠퇴 > 시민 다원주의 (civic pluralism)

사적 세계: 사적 공간의 침범 > 다층적 삶의 세계 (multilayered lifeworlds)

<표 2> 복합 양식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Cazden et al., 1996)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복합양식성은 단순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서 

다원주의 사회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양식에 따라 지식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즉 특정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다양한 표현 양

식 즉, 음성, 문자, 이미지, 동영상 혹은 복합 양식 중 어떤 양식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일련

의 정신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옥현진, 서수현, 2011). 따라서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이해하

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능력은 다층적인 의미 세계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는 복합 양식 텍스트의 유연한 해독 능력 및 효과적인 디자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능력은 융복합 교육에서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융복합 교육에서 프로슈머와 같은 능동적,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합 양

식 텍스트의 해독, 디자인 능력을 우선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복합 양식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학습자는 모든 것이 융합하는 현대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되고 그로써 다양

한 정보와 지식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래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참신한 내용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시각적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는 VCAE를 위한 하나

의 학습요소로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온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복합 양식성의 관점에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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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터러시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역량인 상호작용적 기호 사용 능력 안에서도 핵

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에 관한 담론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

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되어왔다. 미국에서는 1968년 IVLA(International 

Visual Literacy Association)이 발족된 이후 의사소통과 교육에 있어 시각적인 대상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들이 논의되어졌다(Garcia-Sánchez, Scánchez & Isla, 2014). 이러한 서구의 논의들

은 미술교육 안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다. 다음에서는 복합양식성의 맥락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의 특성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시각적 리터러시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시각적 리터러시와 동떨어진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것이기 보다는 포괄적인 하나의 요소로만 

다루어지던 시각적 리터리시를 상세화하고 구조화함과 동시에 복합양식성의 맥락에서 이의 교

육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시각적 언어

이미 1970년대 Feldman(1976)은 우리의 문화가 점점 더 시각적 용어들로 제시되고 인식되

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자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만큼 핵심

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시각적 문해력이 단지 이미지에서 오는 

자극을 수용하여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본다는 것이 반드시 이미지의 

수사학과 숨겨진 설득 장치들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즉 시각적 리

터러시의 개념은 자동적으로 외부 환경에 시각적으로 반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로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Wright(2016)는 의사소통으로서 시각적 리터러시를 강조했던 Feldman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이미지의 중요성이 확장됨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소멸되는, 소비적인 

현상에 주목한다. 디지털 조작에 의한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에 시각적 의사소통은 실제를 

만들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면서 의미의 해석을 더욱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 기술

의 발달과 함께 이미지가 생산, 조작, 분배, 확산되는 방식이 대중화되고 있고 가상현실의 기

술이 실제와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미래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됨에 따라 오히려 시각적 문

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끊임없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시각적 언

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시각적 알파벳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Garcia-Sánchez 

et al., 2014). 특히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미지와 문자가 결합되거나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텍스

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각적 언어가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 즉 시각적 문법에 대한 보다 명

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문자 언어가 시간적, 순차적인 논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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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각적 언어는 공간적 구성과 동시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의미는 시각적 이미지들 간의 관

계 혹은 문법에서 만들어진다(Serafini, 2014). 따라서 복합양식적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언어의 알파벳과 문법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복합양식성 안에서 리터러시는 단순히 이미지와 문자를 동시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서,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각각의 양식(mode)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

여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사고의 유연성에 기초한다. Serafini(2014)는 복합양식적 텍스트의 

이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composition), 시점(perspective), 시각적 상징(visual symbols)

의 문법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는 시각적 요소들 간의 관계(구성), 시공

간적 위치(시점), 사회문화적 의미(상징)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복합양식성 안에서 시

각적 의사소통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2) 시각적 사고

시각적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미술교육이나 예술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지속적

으로 증대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도 시각적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각 분야의 교육 영역에서는 시각적 리터러시

를 하나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보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Linenberger와 Holme(2015)은 화학교육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된 표준화된 온라인 시험에 관

해 언급하면서 화학적 개념의 학습과 소통에 있어서 표상(representations)의 중요성을 논의하

고 있다. 또한 Schonborn과 Anderson의 연구를 토대로 생물화학자에게 필요한 시각적 리터러

시 기술을 〈표 3〉의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Linenberger & Holme, 2015, p. 24 재인용).

시각적 리터러시 기술 (visual literacy skills)

1 표상(representation)을 구성하는 상징적 언어의 해독(decode)하기

2 표상(representation)의 힘, 한계, 질에 대한 평가하기

3 표상(representation)을 문제해결을 위해 해석하고 사용하기

4 개념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표상(representation)을 공간적으로 조작하기 

5 개념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상(representation)을 구성하기

6 하나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표상(representation)을 수평적으로 해석하기

7 다양한 수준의 조직과 복잡성을 묘사하는 표상(representation)들을 수직적으로 해석하기

8 규모, 상대적 크기, 스케일을 순서대로 시각화하기

<표 3> 화학교육에 있어 시각적 리터러시 기술 (Linenberger & Holme, 2015)

위에 제시된 기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각적 리터러시는 비가시적인 대상, 정보, 개

념이 가지는 규모, 의미, 위치 등을 관계적으로 구성하고 가시화하여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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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Harris(2010)는 문헌정보학의 

교수학습에서 정보 리터러시가 시각적 리터러시 역량과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문자 정보와 시각 정보에 대한 위계적, 이분법적 태도를 

극복하고 시각적 지식을 다루는 도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보 리터러시와 시각적 리터러시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된 역량 기준을 ①시각

적 형식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visual conventions), ② 비판적 보기(critical viewing), ③시

각적 사고(visual thinking)의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된 역량들은 시각적 리

터러시가 정보의 복합적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해석하며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위의 두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 지식과 정보의 형태 자체가 복합적

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의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매체 혹은 시각자료 활용의 차원을 넘어서 각 분야의 지식이 시각적으로 구

성되고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각적 리터러시를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학교 교육은 여전히 지식을 구성하고 표상하는 데

에 문자적 언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각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은 미술교육의 좁은 영

역 안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Metros(200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각적 리터

러시는 미학적, 문화적, 경제적, 규범적, 역사적,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술적 맥락을 포괄

하는 것으로 복합양식적 지식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사고 기술로서 초⋅중등 및 대학 교육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의미 만들기

Bazalgette와 Buckingham(2013)은 최근의 복합양식성에 대한 논의가 환원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복합양식성을 단순히 여러 양식의 활용으로 설명하면서 마치 부

분들의 합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합양식성에 관한 논의에서 문자, 이미지, 

소리 등 각각의 상징체계의 특성을 알고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의미에 보다 주목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지식과 정보를 표상하고 소통하

는 방식은 각 영역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양식에 기초하지만, 또한 문화적, 환경적 영향 하에 

놓여있다. 이에 관해 Jewitt(2008)은 양식유도성(mode affordance)을 언급하는데, 이는 어떤 양

식이 보다 쉽게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어떤 양식이 반복

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표현방식이 사람들에게 쉽게 수용되는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특정

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합양식성의 맥락에서 다양한 양식의 언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 체계와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시각적 리터러시가 복합양식성 안에서 비판적 읽기와 의미 만들기에 기여하는 바는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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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와 시각적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시각적 은유는 정보를 요약하고 의

미를 집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Anderson & Milbrandt, 2004/2007). 은유는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사이의 공간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부여된다. 이와 같

은 측면에서 시각적 은유는 전혀 다른 것을 결합하는 상상력에 기초함과 동시에 현상을 낯설

게 보는 비판적 사고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둘째, 시각적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복합양식성을 위한 시각적 리터러시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Simpson 외(1998/2011)는 “이야기의 개념은 이미지와 말 사이를 이어주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고리로서, 모든 범위의 표현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p. 220)라고 적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양식의 표현들을 연결함에 있어서 내러티브는 시간과 공간적인 맥락을 제공한

다. 다양한 정보가 편집되고 재혼합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일련의 이

야기로 재구성하여 의미를 만드는 것은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다. 내러티브를 하나의 사고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Bruner(1986/2011)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인간의 의도’를 다루는 것이고, 스토리는 ‘삶의 실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즉 개별적인 사

건들 간에 인과적 관계를 지각하고 연합함으로써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시각적 이미

지를 맥락적으로 배열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해 내는 과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적 

사고에 기초한다. 공간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일련의 이야기는 경험의 재구성이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복합양식성의 맥락에서 시각적 리터러시를 이미지의 읽고 쓰기로 설명한다면 문자 혹은 숫

자와 같은 다른 상징체계로 대치할 수 없는 시각적 리터러시의 고유한 교육적 의미를 명료하

게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의사소통, 지식의 구성, 의미 만들기의 측면

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의 특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복합 양식성(multimodality)

시각적 리터러시 (visual literacy)

시각적 사고

visual thinking 

시각적 언어

visual language

의미 만들기

meaning making

▪시각화

▪시각적 변환
⇔

▪시각적 상징체계

▪시각적 문법
⇔

▪시각적 은유

▪시각적 내러티브

<그림 1> 복합양식성에 기초한 시각적 리터러시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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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양식성 안에서 시각적 리터러시는 지식을 표상하고 이해를 확장하며 경험에 의미를 부

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시각적 리터러시가 가지는 직관적, 감각적, 정서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른 양식의 상징체계와 구별되는 독특한 사고양식으로 다루어져

야 하며, 이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으로 교

육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많은 정보가 넘쳐남에 따라 지식이 생산되고 확

산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

하고 표상하는데 상호 의사소통 방식인 기호사용 능력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과거 인쇄매체 및 문자 언어가 리터러시의 중심이었다면 현재와 다가 

올 미래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인해 달라진 소통 구조 속에서 복합양식성을 통한 시각적 

리터러시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배우고 습득해야할 지식과 가치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

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은 개방적이지 못하다. 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폭넓은 관

점에서 의도와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소통 방식을 제공해야한다. 나아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탐구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융복합 시대에 매체의 융합을 통하여 촉진된 리터러시 개념이 문자를 넘어 이미지를 포

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호와 상징을 해석, 독해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

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미

술교육 안에서 시각적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개념화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시각문화미술교육의 범주 안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온 시각적 리

터러시의 개념을 복합양식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하고 이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를 명

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시각적 언어, 시각적 사고, 의미 만들기 측면에서 시

각적 리터러시가 관여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구조화함으로써, 복합

양식성에 기초하여 시각적 리터러시를 교육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제안하였다. 첫째, 시각

적 언어는 시각적 리터러시가 작동하는 기본 단위로서 다른 양식과 구별되는 시각적 상징체계

와 문법으로 구성된다. 이는 복합양식성 안에서 시각적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매개

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시각적 사고는 지식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이

다. 정보를 시각화하여 재현하는 방식은 단순히 정보를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

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창조한다. 다른 양식의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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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상상력이 개입될 수 있는 사이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의미 만들기는 시각적 

의사소통이 가지는 상징화, 맥락화와 관련된 요소이다. 시각적 은유와 시각적 내러티브와 같

이 해석 가능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기를 수 있

다. 이와 같이 융복합교육에서 다양한 양식의 기호 사용 능력을 개발하고자 할 때 시각적 리

터러시는 주도적인 지식 구성과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재현하는 가운데 경험에 기초한 의미 만들기를 가능하도록 한다. 

복합양식성의 맥락에서 확장된 리터러시의 개념은 학습자 스스로 기호체계를 만들어 능동

적이고 창의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해내는데 있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복합적인 지각 행

위를 통해 의미와 경험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개념적인 고찰만으로는 그 특성을 온전히 파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합양식성을 활용한 실제적인 학습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융복

합 교육과 복합양식성의 관점에서 시각적 리터러시를 통해 변화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하고 

사회적 참여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복합양식성에 기초한 시각적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국어과와 미술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술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온 기존의 개념들을 시대

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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